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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하루를 빌려 사는 청년’은 현실적인 청년 문제와 지역 정

책 간의 간극을 시청자에게 감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

획된 59초 숏폼 영화입니다.

저희는 평소 사회문제와 다큐멘터리, 단편영화 콘텐츠에 

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, 이를 바탕으로 영상이라는 창

작 방식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.

용인시의 청년정책 공모전을 계기로, ‘주거정책’이라는 다

소 무거운 주제를 청년의 일상과 결합하여 보다 직관적이

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

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
특히, ‘정책이 실제로 누군가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

는가?’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, 추상적인 정책 내용을 감

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사로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

두었습니다.

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영화는 ‘같은 공간, 다른

삶’을 사는 두 명의 청년

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.

청년 1은 안정된 주거 환

경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

으며, 청년 2는 마치 ‘하루를 빌려 사는 사람’처럼 몰래 외출

하고, 조심스레 생활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.

이러한 설정은 ‘자기 집이 없는 청년의 주거불안’을 상징적으

로 표현한 것으로, 관객에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전달합니

다.

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고, 청년 1은 용인시의 ‘청

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정책’을 통해 주거 안정

성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.

이 반전을 통해 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

있다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. 

짧은 시간 안에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기 위해, 시

나리오 수정과 리허설, 스토리보드 설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

했습니다.

•DSLR 카메라를 활용한 시네마틱 숏폼 영상 촬영

•Adobe Premiere Pro를 통한 영상 편집 및 색보정

•ChatGPT 기반 현실 반영 시나리오 작성 보조

•스토리보드 및 씬 구분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촬영 계획

•짧은 시간 안에 몰입감을 높이는 감정 중심 연출 기법

영화는 59초라는 짧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로

부터 높은 몰입도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.

SNS 및 공모전 평가에서 “짧지만 강렬하다”, “실제 내 이

야기 같다” 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고, 영상 말미에 등장하

는 정책 정보는 자연스럽게 주제의식과 연결되면서 홍보 

효과도 높였습니다.

또한,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현실 속 정책 체감의 ‘전후’

를 극적으로 비교하여,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

는 변화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

이 과정은 단지 영화 제작을 넘어, 정책의 콘텐츠화 가능

성을 실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.

본 숏폼 영화는 용인시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

홍보 콘텐츠로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. 실제 수혜자의 삶을 

반영한 서사 구조를 통해 정책의 체감 효과를 간접적으로 전

달하며, 공공기관이 청년과 소통하는 창구로도 적합합니다. 

또한 SNS, 유튜브 숏츠,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산 

가능성이 높아 정책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교육

용 사회문제 콘텐츠 사례로도 활용되며, 타 지역 청년정책이

나 다양한 청년 문제로 확장 제작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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